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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국 국가입법의회 의장은 예비선거 운용은 새 선거 위원회의 책임이라 선거관련 기본법을 

개정하면 로드뱁에 영향을 미칠지 그 법안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. 

윗싸누 크어암 법안 부총리와 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첫 단계 선거 즉 예비선거에 대한 

협상  후에 태국국가입법의회 의장 폰펫 위칫촐라차이는 이에 대한 법안이 입법의회에서 통과돼어 

관련 기구 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이라 자기가 의견을 없다고 말했다. 하지만 법안 개정은 

입법의회의원의 권리라서 개정 제기할지 아닐지 알 수 없다. 또한 전에 법을 수정하는 제안은 한  

입업의회의원 단체의 의견만 이였다.  

폰펫 의장 어떤 당이 앞서 선거날을 못 이루어질 걱정에는 예비선거 법안을 개정하라는 

소리가 나오지만 자기 개인 의견에 따르면 예비선거의 원칙은 각 선거구에서 국민이 자기 원하는 

대표를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보면 입법의회의원이 선거 기본법의 통과 시킨 목적에 따라 하는 

것이라고 말했다. 선거구가 어떻게 나눌지 지금 아직 자세히 알아보지 않더라도 선거구가 

지역으로 나누면 그 법의 원칙을 따라하는 것 같다고 제시했다.  

입법의회 의장은 예비선거가 선거날에 맞지 않는 걱정에 의해 자기 생각이 헌법의 상원의원 

선출 규정에 관련 기본법 나와 90 일 후에 발효하는 기간에는 예비선거 포함했다고 의견이 났다. 

관련자가 반대하여 이 법안을 개정 요구하면 시민단체의 헌법소원이나 법안을 정부에서 입법의회로 

보내거나 일반 절차를 따라 수정 제시해야 한다. 입법의회는 예비선거 법안을 직접으로 개정하지 

않다고 확정했다. 개인으로는 이를 해결나가기 바란다고 하여 입법의회는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니까 

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비선거 업무를 간섭할 생각이 없다. 또한 법을 시행하는 역할이 정부나 

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리라서 입법의회가 간섭할 수도 없다.  

예비선거법을 개정할다면 로드맵에 영향을 미칠지 의문에는 폰펫 입법의회의장이 이 개정은 

법안의 주제를 영향이 미치면개정하는 기구가 입법의회이며 여론조사 및 헌법 2017 제 77 조 규제 

영향 평가에 따라 의사절차를 통과를 받아야 한다. 만약에 국가평화유지위원회의 임시현법 44 조를 

이용하여 법을 개정하려면 입법의회과 관련 없는 일이라고 제시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

77 여론조사는 시간 많이 걸어서 정한 시간 안에 못 끝나면 다 같이 해결나가야 한다고 폰펫이 

말했다. 만약 그 법이 입법의회 손으로 돌아와서 개정해야 하면 선거 로드뱁에 영향을 미칠지 그 

법안의 내용을 봐야 알 수 있으며 로드맵에 형양 안 미칠 수도 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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